
서론

완전 무치악 환자의 수복 치료에 주로 사용되었던 치과용 

임플란트가 최근에는 부분 무치악 환자뿐만 아니라 단일치 

수복에서도 장기적으로 높은 성공률과 안정성을 보임이 확

인되었다
1-4)

.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고정성 부분 의치에 비

해 단일치 임플란트의 예후가 더 우수함이 보고되고 있고
5)
,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일반적인 고정성 보철물에 의한 수복

보다 단일치 임플란트의 수복이 경제성 대비 효과가 좋으며 

특히 수복된 치아가 없거나 적으며, 골이 충분할 경우 임플

란트 치료가 더욱 추천된다고 하였다
6)
. 

그러나 구치부 단일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교합력으로 

인한 나사 풀림, 변연골 소실, 고정체 파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7-10)

. 이러한 합병증의 

원인으로는 첫째, 상악동과 하악관의 위치에 따른 가용골 

높이의 부족과 불량한 골질 등의 해부학적 한계 요인과 둘

째, 구치부에 집중되는 큰 저작응력과 굴곡 모멘트(bending 

moment) 등의 생역학적 한계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11-13)

. 

단일치 임플란트는 굴곡 모멘트에 취약하므로 교합력이 강

하게 작용하는 구치부에서 추천되지 않았으며
13)
, 여러 문헌

에서 구치부에서 단일치 임플란트 수복은 전치부에 비해 성

공률이 낮고 많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14-16)

. 최근에는 하중 분산을 최적화시킨 임플란트 디자인과 

표면 처리 개선, 내구성이 강한 지대주 나사 개발 등을 통해 

구치부에서 단일치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17-20)

.

그러나 최후방 구치부에 식립된 단일치 임플란트의 경우, 

큰 교합력을 단일치 임플란트가 담당해야 한다. 한편 교합

면이 근원심으로 커져 원심측으로 캔틸레버가 작용하게 되

어 골 유착이 파괴되거나 임플란트의 파절을 야기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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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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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악의 경우 장폭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1개

의 임플란트로는 자연치와 같은 치근면적을 얻기 힘들어 2

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이 추천되기도 하였으며 캔틸

레버에 의한 굴곡 모멘트가 크게 작용하므로 생역학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21)
. 

지금까지 구치부 단일치 임플란트의 단기간의 관찰 연구

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하는 문헌들은 많이 있으나
7,22)

, 

기능적인 측면이 중요한 최후방 구치부 단일치 임플란트와 

관련된 장기간의 보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

은 최후방 구치부에 식립된 단일치 임플란트의 5년간 누적 

생존율을 후향적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재료

2000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 내원하여 최후방 구치부에 단일치 임플란트를 수

복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43명에서 총 50개의 임플란

트가 식립되었다. 이 중에서 이전에 식립된 인접한 임플란

트와 연결되어 수복이 되거나 1차 수술 후 보철치료를 개인

의원으로 의뢰한 6명을 제외한 37명에서 43개의 임플란트

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평균 나이는 52세(최소 36세에서 최대 75세)였다. 

그 중 남자는 22명(59.5%), 여자는 15명(40.5%)이었다. 

임플란트 시스템은 16개의 Neoplant
Ⓡ
(Neobiotech, 

Korea), 10개의 Brånemark MkIII
Ⓡ
(Nobel Biocare, 

Göteborg, Sweden), 10개의 Osstem USII
Ⓡ
(Osstem, Korea), 

5개의 Replace
Ⓡ
(Nobel Biocare, Göteborg, Sweden), 1개

의 3i TG
Ⓡ
(Implant Innovations, Palm Beach Gardens, 

FL, USA), 1개의 ITI
Ⓡ
(Strauman Dental Implants; 

Institut Straumann AG, Waldenburg, Switzerland)가 식

립되었다(Table 1). 표면처리에 따르면 기계 절삭형 임플란

트는 16개가 식립되었으며, 표면 처리된 임플란트는 27개가 

식립되었다(Table 2).

식립 부위는 상악 제 1 대구치 위치에 2개(4.7%), 제 2 

대구치 위치에 4개(9.3%), 하악 제 1 대구치 위치에 10개

(23.3%), 제 2 대구치 위치에 27개(62.8%)의 임플란트가 식

립되었다(Table 3).

식립된 임플란트의 폭경은 5.0mm가 29개(67.4%)로 가

장 많았고, 4.0mm, 3.75mm, 4.3 mm, 4.8mm 순이었다

(Table 4). 길이는 10mm가 16개(37.2%)로 가장 많았으며 

11.5mm, 13mm, 12mm, 8mm 순이었다(Table 5).

Table 1. Distribution of Inserted fixtures according to 

system

Implant System No. of Inserted Implants

Neoplant 16

Brånemark MkIII 10

Osstem USII 10

Replace 5

3i TG 1

ITI 1

Total 43

Table 2. Distribution of inserted fixtures according to 

Implant surface

Implant surface No. of Inserted Implants

Machined-surface implant 16

Treated-surface implant 27

Total 43

Table 3. Distribution of inserted fixtures according to position

Position
Previous maxillary molar(%) Previous mandibular molar

1st(%) 2nd(%) 1st(%) 2nd(%)

No. of

Inserted Implants
2(4.7) 4(9.3) 10(23.3) 27(62.8)

Total(n=43) 6(14) 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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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연구대상자의 의무기록지에 표기된 것을 기준으로 임플

란트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수술 부위, 임플란트 고

정체 길이와 폭경, 시스템, 가용골의 제한에 따른 복합 술식 

여부 등에 따른 임플란트 합병증 여부를 검사하였다.

3. 평가 방법

임플란트의 생존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보철 

전 실패(식립 및 2 차 수술)와 보철 후 실패로 나누었고, 생

명표 분석을 사용하여 기능 후 5년까지의 누적 생존율을 조

사하였다.

결과

1.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

5년간 누적 생존율은 상악 83.3%, 하악 94.6%, 전체 

93.0%이었다. 임플란트 식립부터 임시수복물을 장착하여 

부하를 가하기까지의 기간은 상악은 평균 8.5개월, 하악은 

평균 5.9개월, 전체는 평균 6.0개월이었다. 평균 관찰 기간

은 40.2개월로 최소 9개월에서 최대 66개월까지 관찰하였

다(Table 6, Fig. 1). 

2. 표면처리에 따른 생존율

임플란트의 표면처리에 따른 생존율은 기계 절삭형 임플

란트가 16개 식립된 가운데 3개가 실패하였으며 81.3% 생존

율을 보였으며 표면처리된 임플란트는 27개가 식립되었으며 

100% 생존율을 보였다.

3. 임플란트의 폭경과 길이에 따른 생존율

식립된 임플란트 중 단폭경은 없었으며 3.75~4.5mm의 

표준폭경에서는 13개 중 3개가 실패하여 76.9%의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4.5mm 이상의 장폭경에서 30개의 임플란트 

중 실패한 것은 없었다(Table 8). 10mm, 11.5mm, 15mm 

임플란트 각 1개씩이 실패하였다(Table 9).

Table 4. Distribution of inserted fixtures according to implant diameter

Diameter 3.3mm 3.75mm 4.0mm 4.3mm 4.8mm 5.0mm Total

Brånemark MkIII 0 1 2 0 0 7 10

Replace 0 0 0 3 0 2 5

ITI 0 0 0 0 1 0 1

3i TG 0 0 1 0 0 0 1

Neoplant 0 4 2 0 0 10 16

Osstem USII 0 0 0 0 0 10 10

Total 0 5 5 3 1 29 43

Table 5. Distribution of inserted fixtures according to implant length

Diameter 8mm 10mm 11.5mm 12mm 13mm 15mm Total

Brånemark MkIII 0 4 4 0 2 0 10

Replace 0 3 0 0 2 0 5

ITI 0 0 0 1 0 0 1

3i TG 0 0 0 0 1 0 1

Neoplant 1 5 4 0 5 1 16

Osstem USII 0 4 5 0 1 0 10

Total 1 16 13 1 11 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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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umulative survival rate for total implants 

CSR = cumulative survival rate

Place = Placement of implant to time of loading

Load/ 1 yr = time of loading to 1 year

Table 6. Cumulative survival rate for total implants

Month in

Observation

Implant at 

beginning of 

interval

Implant 

failures during 

interval

Interval failure 

rate(%)

Cumulative 

failure rate(%)

Cumulative 

survival 

rate(%)

Maxilla

Place/Load 6 0 0 0 0

Load/1 yr 6 1 16.7 16.7 83.3

1 to 2 yr 5 0 0 16.7 83.3

2 to 3 yr 2 0 0 16.7 83.3

3 to 4 yr 2 0 0 16.7 83.3

4 to 5 yr 1 0 0 16.7 83.3

Mandible

Place/Load 37 1 2.7 2.7 97.3

Load/1 yr 36 1 2.8 5.4 94.6

1 to 2 yr 35 0 0 5.4 94.6

2 to 3 yr 27 0 0 5.4 94.6

3 to 4 yr 13 0 0 5.4 94.6

4 to 5 yr 8 0 0 5.4 94.6

Total

Place/Load 43 1 2.3 2.3 97.7

Load/1 yr 42 2 4.7 7.0 93.0

1 to 2 yr 40 0 0 7.0 93.0

2 to 3 yr 29 0 0 7.0 93.0

3 to 4 yr 15 0 0 7.0 93.0

4 to 5 yr 9 0 0 7.0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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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urvival rate of implants according to implant surface

Implant surface
No. of Inserted 

Implants

No. of Inserted 

Implants

Survival rate

(%)

Machined-surface implant 16 3 81.3

Treated-surface implant 27 0 100

Total 43 3 93.0

Table 8. Survival rate of implants according to diameter

Diameter
No. of

Inserted Implants

No. of

Failed Implants

Survival rate

(%)

3.75mm 5 3 40

4.0mm 5 0 100

4.3mm 3 0 100

4.8mm 1 0 100

5.0mm 29 0 100

Total 43 3 93.0

Table 9. Survival rate of implants according to length

Length
No. of

Inserted Implants

No. of

Failed Implants

Survival rate

(%)

8mm 1 0 100

10mm 16 1 93.8

11.5mm 13 1 92.3

12mm 1 0 100

13mm 11 0 100

15mm 1 1 0

Total 43 3 93.0

Table 10. Distribution of inserted fixtures according to implant system

Implant System
No. of

Inserted Implants

No. of

Failed Implants

Survival rate

(%)

ITI 1 0 100

3i TG 1 0 100

Brånemark MkIII 10 0 100

Replace 5 0 100

Neoplant 16 3 81.3

Osstem USII 10 0 100

Total 43 3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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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에 따른 생존율

16개의 Neoplant
Ⓡ
 중 3개의 임플란트가 제거되었으며, 

다른 시스템에서는 임플란트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았다

(Table 10).

5. 수술 방법에 따른 생존율

이회법으로 시술된 경우가 40 증례였고, 3 증례는 일회

법으로 시술되었다. 상악의 경우는 평균 5.0개월 후에 2 차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하악의 경우에는 평균 3.0개월 후에 

2차 수술이 시행되었다. 골이식을 시행한 경우는 총 8 증례

이었고 이 중 6 증례는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골유도재생술

을 시행하였으며, 2 증례는 상악동거상술과 함께 이루어졌

다. 주로 이종골(BioOss
Ⓡ
 Geistlich, Swiss)이 이식에 사용

되었으며, 차폐막을 사용한 경우에는 흡수성 콜라겐 차폐막

(BioGide
Ⓡ
, Geistlich, Swiss)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들 8 

증례 모두 100% 생존율을 보였다(Table 11).

6. 합병증

치유기간 중 나사 풀림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접촉점의 헐거워짐, 치유 지대주 풀림, 임플란트 

주위염과 고정체 파절 등이 나타났다(Table 12). 합병증에 

따른 임플란트는 중복표집하였다. 

고찰

단일치 임플란트를 이용한 구치부의 수복은 단기간의 연구

들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24-25)

. 그러

나 교합력이 구치부에 집중되면 임플란트 주위골 뿐만 아니

라 임플란트의 각 구성 성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생역

학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26)

. Parel
27)

은 구

치를 단일치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교

합력이나 응력 분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총 37명의 환자에게 식립된 43개의 임플

란트 중 실패로 간주된 것은 2명의 환자에서 3개 임플란트 

였다. 모두 전신병력이나 특이한 병력은 없었으며, 실패한 

부위의 재식립 후 골유착이 실패한 것을 제외하면 각 남, 여 

1명에서 한 개의 임플란트가 부하 1년 이내에 실패하였으며, 

전체 5년 누적 생존율은 93.0%로 다른 연구들과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7,22,24-25)

.

구치부에서 단일치 임플란트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대상이 상, 하악 또는 제 1 소구치부터 제 2 대구치까지 

구분 없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각 부위는 해부학적 특징이 

다르며 가해지는 교합력도 다르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 성공

Table 11. Survival rate of implants according to the type of advanced technique

Advanced Technique No. of Inserted Implants No. of Failed Implants Survival rate (%)

GBR 6 0 100

Sinus elevation 2 0 100

Total 8 0 100

Table 12. Reported complication occurring during the 5-year period

Complication No. of Inserted Implants No. of Failed Implants

Peri-Implantitis 2 1

Screw loosening 5 2

Contact loosening 2 0

HA* loosening 2 0

Fixture fracture 1 1

Total 12 4

* HA - healing abu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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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등
28)

은 하악 제 1, 2 대구치 

위치에 따른 누적 성공률에서 제 1 대구치가 100%인 반면, 

제 2 대구치에서는 70.37%로 낮음을 보고하였다. 그 원인

으로 제 2 대구치 부위는 전방 유도 교합시 측방 균형 간섭

이 잘 발생하며 제 1 대구치보다 10% 이상 교합력이 더 발

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상악의 경우 식

립된 임플란트 수가 적어 생존율을 비교할 수 없지만 하악 

제 1 대구치와 2 대구치의 누적 생존율은 각각 100%와 

92.6%로 다소 높은 수치가 나왔다. 재식립 후 골유착에 실

패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실패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이 결과는 이 등
3)
이 보고한 하악 제 1 대구치와 제 2 대

구치의 누적 생존율 99%, 100%이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

다. 이것은 충분한 폭경과 길이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적

절한 하중 분산이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단일치 임플란트 수복은 많은 장점과 함께 생역학적 문제

도 가지고 있다. 교합력이 구치부에 집중되어 하중 분산과

정에서 나사 풀림이나 파절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심각한 

주위골 흡수 후에 고정체 파절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13)
. 또한 근원심간 거리에 따라 근심 혹은 원심측으로 캔틸

레버 현상이 나타나 임플란트 고정체 파절의 원인이 될 수

도 있다
21)
. 이번 연구에서 보철 수복 이후에 합병증으로 나

사 파절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나사 풀림이나 임플란트 주

위염, 고정체 파절과 같은 다수의 합병증이 발견되었다. 실

패된 2개의 임플란트 모두에서 부하 후 나사 풀림이 관찰되

었으며 그 중 한 개의 임플란트는 정기적 내원 때마다 나사 

풀림이 관찰되다 결국 부하 1년 후 고정체 파절로 제거하였

다. 나머지 한 개의 임플란트는 부하 초기에만 나사 풀림이 

관찰되었으나 부하 1년 후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제거하였

다. 2차 수술 때 골유착 실패로 제거한 임플란트의 경우 특

별한 합병증을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실패한 임플란트에서 

3회 이상의 반복적인 나사 풀림이 관찰되었다. 나사 풀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개의 구치가 상실된 경우 두 개

의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수복하는 것을 추천하였으며
21,29)

, 

철저한 교합 조정으로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측방력을 작게 

하여 굴곡 모멘트를 줄이고 원추형의 구조 등의 임플란트 

사용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30)

. 또한 임플란트와 지대주를 연

결할 때 임플란트 및 지대주와 다른 재료로 된 나사를 이용

하여 조절된 회전력을 가한 후, 과도한 교합력을 제거할 경

우 나사 풀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31)
.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스템이 

소개되고 있으며 임플란트 디자인 및 표면처리 개선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플란트 디자인은 하중 

분산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임플

란트 표면처리는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부

하를 가능하게 하여 치료기간 단축을 통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8,32)

. 

초기의 산부식이나 블라스트(blast) 방법에서부터 발전하여 

최근에는 산화막의 두께를 증가시킨 Ti-unite 표면 등의 표

면처리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제품마다 다양한 형태와 

장점을 내세우며 높은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다
19-20,24,33-34)

. 

구치부에 단일치 임플란트로 SLA 표면처리를 한 ITI TE
Ⓡ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평균 21.2개월간 관찰한 결과 100% 

생존율을 보였다
32)

. 이번 연구에서 기계 절삭형 임플란트의 

경우 81.3% 생존율을 보인 반면, 표면처리된 임플란트의 경

우 100% 생존율을 보였으며 표면처리된 경우 생존율이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등
28)

의 보고에 따르면 표면처리

가 개선된 임플란트의 경우 구치부에서 생존율이 증가한다

고 하였다. 따라서 최후방 구치부에 기계 절삭형 임플란트

보다는 개선된 표면처리를 한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나

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폭경 임플란트는 표준폭경에 비해 표면적이 늘어나 임

플란트-골 접촉이 증가되어 안정성이 증대된다고 하였으나
36)

,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있다
37-38)

. 이번 

연구에서는 충분한 폭경의 잔존 치조골에 식립된 장폭경 임

플란트(68.2%)에서는 100% 생존율을 보인 반면, 표준폭경 

임플란트에서는 76.9%의 생존율을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최후방 구치부에 단일치 임플란트 식립 시 

식립 부위, 저작 역학 그리고 임플란트 시스템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 대상 임플란트 수가 

적었으며 하나의 시스템 임플란트에서만 실패가 관찰되어 

다른 요인과 생존율과의 연관성을 보이는데 한계를 가진다. 

비록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 요소에 따른 생존율과 합병증 

등은 과거 연구에서 보고된 수치와 유사하나, 대상 임플란

트의 수가 적어 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 속에서도 표면처리된 장폭경의 

임플란트를 사용한 최후방 단일치 임플란트 수복은 예지성 

있는 치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변연골 소실이나 보철물의 생존율 역시 임플란트 생존

율 못지않게 고려되어져야 하며 보다 많은 자료에 대한 조

사와 장기간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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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37명의 환자에 식립된 43개의 임플란트

를 대상으로 5년간의 누적 생존율과 합병증을 조사한 결과, 

누적 생존율은 93.0%이었다. 구치부의 최후방 단일치 임플

란트 치료는 해부학적, 생역학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된다면 예지성 있는 치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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